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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학기술 뉴스의 설득효과 탐구☆

Exploring Persuasion Effects of Online Science Technology News

이 재 신1*

Jae-Shin Lee

요    약

인터넷은 과학기술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 채널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 공신력에 따라 

과학 관련 온라인 뉴스의 설득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과학기술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의 신분(교수, 학생)과 집단구분(내집단, 외집단)을 달리한 실험조건에서 과학기술 메시지를 전달하
고 이후 피험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정보

원 공신력과 내집단ㆍ외집단 구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정보원 공신력, 사회적 분류화, 사회적 정체성 이론, 유용성 지각, 내집단ㆍ외집단

ABSTRACT

The Internet is being utiliz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channel for science information.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against college students, in which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source status(professor, 

student) x social categorization(in-group, out-group). When the participants finished reading an online news article, perceived usefulness 

of and attitude toward the science technology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source expertise on perceived 

usefulness was moderated by social categorization. 

☞ keyword : source credibility,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theory, perceived usefulness, in-group, out-group

1. 서  론

지난 2013년 2월 30일, 2002년 8월부터 10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009년, 2010년의 연이은 실패와 2012년의 두 

번에 걸친 발사 연기 끝에 이루어진 나로호 발사는 그 동

안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어 왔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발사가 연기될 때마다 국민들은 언론의 

다양한 분석 기사를 통해 발사 실패의 원인에 대한 설명

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막연히 국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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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감만을 형성하게 되었다[1]. 나로

호 발사연기 원인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

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 국내 우주과학기

술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에

게 과학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더욱 중

요해졌다. 정보 전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나로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

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유용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 과학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

어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과학기

술 뉴스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언론의 

과학기술 관련 뉴스 등에서 정보원(information source)으

로 참여하여 일반인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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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과학뉴스 2,202건을 분석한 연구에

서 언론사, 통신사, 기자, 특파원 등을 제외할 경우 과학

기술뉴스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된 정보원은 전문가와 전

문기관임을 보고했다[2]. 특히 이들의 활용비중은 조사 

기간 내내 유사한 정도로 유지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객관적 사실 전달을 중요시하는 과

학기술 뉴스에서 뉴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공신력에 따라 메시지의 설

득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해왔다[3]. 이는 동일한 

과학기술 관련 뉴스라도 어떠한 정보원이 등장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

의 공신력과 다른 요인의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탐

구는 학문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을 목표로 하

는 과학기술 뉴스의 설득효과가 어떠한 조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정보원 공신력이 메시지 설득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뉴스에 등장하

는 정보원의 신분(교수, 학생)과 집단구분(내집단, 외집

단)을 달리한 실험조건에서 온라인 과학기술 뉴스를 접

하게 한 후 피험자의 정보원 공신력, 과학기술에 대한 유

용성 지각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메시지 정보처리와 정보원 공신력

미디어는 대중의 과학기술 정보 습득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뉴스 메시지의 형식으

로 대중에게 과학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언론의 과학기

술 뉴스는 일반인에게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전달하고 과

학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설득 메시지로 작용한다. 메시지 설득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원 공신력(source credibility)이 설득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해왔다[4]. 

정보원 공신력이란 정보원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메

시지 설득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기존 연구에서 정

보원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속적

으로 보고되어 온 것은 전문성(expertise)과 신빙성

(trustworthiness)이다[5].

전문성은 정보원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

정도를, 신빙성은 정보원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편견 없

이 순수한 동기에서 의견을 전달한다는 판단 정도를 의

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문성과 신빙성 중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며 신빙성에 대한 정

보 없이 전문성에 대한 정보만 제시하더라도 정보원이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4]. 

Pornpitakpan[3]은 지난 50년간 진행된 연구들을 면밀

히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보원 공신력의 설득 효과

는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보

원 공신력의 영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점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원 공

신력의 역할을 조절하는 변인들(예: 메시지 강도[6], 전달 

매체[7] 등)에 대한 대해 탐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

보원의 속성에 따라 정보원의 영향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사

회적 속성으로서 내집단ㆍ외집단 소속 여부에 관심을 두

었다. 즉 과학기술 뉴스에서 정보원의 소속에 따라 정보

원 공신력이 다르게 인식되며 그 결과 과학기술 뉴스의 

설득효과 역시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정보원의 신분 정보와 공신력

정보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정보원이 반드시 전

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정보원이 전문가라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이재신과 김지은[8]은 온라

인 영화평 작성자 소개에 ‘영화 비평가’ 혹은 ‘OO일보 기

자’라는 짧은 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전문가 효과

를 충분히 낼 수 있음을 보고했다. 정보원 신분을 나타내

는 간단한 정보라도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들이 전문가임임

을 나타내지 않으면 설득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전문가가 온라인 댓글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전문가가 그 의견을 작성한 것을 모른다면 별

다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정보가 

부족한 온라인에서는 정보원이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설득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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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정보원에 대한 객관적

인 사실보다는 정보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는

가가 중요하며 정보원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정보

에 의해 이러한 지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 처치물을 통해 과학기술 뉴

스에 등장하는 정보원의 신분(예: 교수, 학생)을 다르게 

나타내고 이에 의해 설득효과가 달라지는가를 탐구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새로 개발된 과

학기술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 경우 피험자들의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관여도는 낮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피험자들은 정보원의 특성을 참

조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원 공신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뉴스의 설득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메시지 설득 효과를 주로 태도

와 행동(의도)의 측면에서 측정해왔다[3][4][6][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과학뉴스의 설득효과를 살펴

보고자 하며 따라서 구매(의도) 같은 행동적 측면을 과학 

뉴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의 실험에서 사

용된 온라인 뉴스 기사에는 새로이 개발된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뉴스 기사의 설득 효과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뉴스 기사의 설득 효과를 

피험자들이 기사를 읽고 평가한 과학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각(perceived usefulness)과 태도로 개념화했다. 유용성 

지각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9]. 유용성 지각은 해당 

기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용한 기능을 제

공한다는 인식에 해당한다. 유용성 지각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연구들에서 기술사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10]. 이에 최근의 연구들에

서는 유용성 지각을 설득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하

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러한 정보원 공신력이 설득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H 1a: 정보원 공신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유용성 지

각이 높아질 것이다.

H 1b: 정보원 공신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2.3 정보원의 소속과 사회적 분류화

집단 소속에 의한 내집단(in-group)ㆍ외집단(out-group) 

구분은 기존 연구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12]. 이러한 내외집단 

구분을 사회적 분류화(social categorization)라고 하는데 

개인은 사회적 분류화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

들을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사회적 분류화가 

정보원의 설득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정

보원의 소속 집단에 따라 정보원이 전하는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

보원을 내집단 혹은 외집단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보

원에 의한 설득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사회적 

분류화 현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동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12]. 사회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에 특별한 감정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개인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비교하여 내집

단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은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연속선 사이에서 결정된다[12]. 현실에서 

순수한 개인적 혹은 순수한 사회적 행동은 찾아보기 힘

들며 대개 이들 양극단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때 개인적 

행동은 자아개념(self-concept)과 관련되며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정체성과 연관된다. 사회적 분류화는 탈개인화

(deindividuation)를 발생 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정체

성을 강화하게 된다[13]. 탈개인화란 개인이 내면화된 규

범과 제약을 벗어버리고 익명의 집단 속에 묻혀 자유롭

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설명한대로 집단

구분에 의한 사회적 분류화가 정보원의 설득효과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분류화를 통해 정

보원이 내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메시지 설득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보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단지 집단 소속에 대한 정보만이 

주어질 때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기

존연구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

지 소속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다

르게 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14]. 

또한 Clark와 Maass[15]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일지라도 외집단 소수인종에 비해 내집단 소수인종 정보

원에 의해 소수인종에 대한 태도변화가 더욱 잘 일어난

다는 것을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외집단 정보원

에 비해 내집단 정보원이 대학입학 기준에 대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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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했다[16]. 이러

한 결과는 사람들이 외집단 정보원에 비해 내집단 정보

원의 의견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가설들을 제시했다. 

H 2a: 내집단(같은 학교) 정보원의 기사를 읽은 피험자

들의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이 더욱 높을 것이다.

H 2b: 내집단(같은 학교) 정보원의 기사를 읽은 피험자들

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2.4 정보원 공신력과 사회적 분류화

정보원 공신력에 대한 지난 50년간의 연구결과들을 분

석한 연구[2]에서는 정보원 공신력의 설득효과는 정보원

이 지니는 여러 특성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탐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아직

까지 정보원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는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정보원 신분과 사회적 분류화라는 두 요인이 과학

기술 뉴스의 설득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Feldman[17]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보원과 전문성

(저, 중, 고)과 학생들의 유사성(저, 중, 고)을 달리한 메시

지를 제시하고 설득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성은 

높지만 유사성이 낮은 조건의 메시지가 가장 덜 효과적

이었음을 보고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른 조건

에 비해 외집단 교수 정보원의 공신력 효과가 낮아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로지 유사성의 주효과만 유의미했으

며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18]. 이처럼 아직까

지 정보원 공신력과 사회적 분류화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 

RQ: 정보원 공신력과 내외집단 구분은 상호작용하여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과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3. 연구 방법

3.1 실험 설계 및 처치물 준비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가설의 검증과 연구문제의 관

찰을 위해 2(정보원 신분: 교수, 학생) x 2(집단구분: 내집

단, 외집단) 피험자간 실험이 준비되었다. 실험은 집단구

분에 대한 조작을 위해 한 대학의 같은 과에 다니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즉 과학기술 뉴스에 정보원으

로 등장하는 교수 혹은 학생이 같은 학교인 경우 내집단

으로, 타학교 사람인 경우 외집단으로 조작화하기 위함이

었다. 

정보원 신분을 달리하여 실험을 실시한 것은 이를 통

해 피험자가 지각하는 정보원 공신력을 다르게 만들기 

위함이었다[19].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지각하는 정보원 

공신력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연구 목적상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

은 과학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연구에 참여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생소한 과학기술

들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암세포 전

이를 막는 ‘분자올가미’ 기술을 주제로 선정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실제 기사들을 토대로 실험을 위한 기사를 

작성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수정하는 과

정을 거쳤다. 실험 진행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처치물

의 내용이 잘 이해되는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1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기사가 제시되어 

있다. 교수와 학생 조건의 기사는 마지막 문단만 차이가 

나며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내집단 

조건에서는 피험자 학생들과 동일한 학교 이름을, 외집

단 조건에서는 외집단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대학

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된 총 4개의 

기사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3.2 실험 진행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

고 카드 뽑기를 통해 피험자를 4개의 실험 조건 중 하나

에 무작위로 배정했다. 피험자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배정된 과학기술 뉴스기사 하나를 읽었다. 이 때 기사는 

온라인 포털인 네이버의 뉴스 형태로 제시되었다. 피험

자가 뉴스를 읽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 설문 문

항들이 제시되었으며 피험자는 이에 대한 답을 입력 했

다. 설문이 끝난 후 실험 진행자는 피험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실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를 함으로써 

실험은 종료되었으며 각 실험에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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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인 측정

실험에서는 정보원의 신분을 교수 혹은 학생으로 처치

했다. 이를 통해 피험자가 인식한 정보원 공신력은 Likert 

형식의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네 

문항으로 측정했다(기사의 인터뷰 대상은... ‘믿을만하다’, 

‘전문적이다’, ‘신뢰가 간다’, ‘객관적이다’, α=.87). 또 다

른 독립변인인 집단구분(사회적 분류화) 변인은 뉴스에 

언급된 학교가 피험자와 동일한 학교인 경우는 ‘내집단’

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집단’으로 처치되었다. 

(표 1) 실험 처치물에 사용된 기사

(Table 1) News Articles Used in the Experiment

구분 내        용

공

통

“올가미로 특정 단백질 기능을 차단하는 기술, 국
내 대학 연구진이 개발”

빛으로 단백질 기능을 원격조정해 암세포 분열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
다. OO대 바이오이미징 연구팀은 빛을 이용해 세
포 내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광유도 분자올가미'로 명명된 이 기술은 세포에 빛
을 쬐어줬을 때 세포 내부에 순간적으로 단백질 복
합체인 올가미가 형성된다. 빛을 쬐면 1초 내에 올
가미가 형성되며 빛을 쪼인 부분만 세포가 크게 수
축된다. 빛을 끄면 10분 내에 올가미가 완전히 사
라진다. 이 올가미를 이용해 원하는 단백질을 움직
이지 못하게 가둠으로써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차
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암세포의 분열 및 전이, 뇌세
포의 인지, 기억, 학습 기능에서 어떤 단백질이 얼
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세포내 어느 공간에서 활
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 중요한 연구도구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교

수

연구를 주도한 김성훈 교수는 바이오이미징 연구팀
장을 맡고 있다. 김성훈 교수는 “분자올가미 기술
은 세포분열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고, 특히 암
세포 분열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암세포 연구 및 
암 신호전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메
소드 6월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학

생

지난 학기에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여 이번 연
구에 참여한 김성훈 학생은 “분자올가미 기술은 세
포분열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고, 특히 암세포 
분열을 막을 수 있어 앞으로 암세포 연구 및 암 신
호전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메소드 6

월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종속변인인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은 기존연구[9]를 참

조하여 다음의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기사에서 소개된 

과학기술은 우리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익을 가

져다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α=.87). 과

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세 문항으로 측정했다(나

는 기사에서 소개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좋아한다’, α=.92). 이 

외에 사전지식(‘나는 뉴스에 언급된 과학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과 관여도(‘기사 내용은 나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 성별 그리고 연령을 묻는 문항들도 설문에 포함되

었다. 

4. 연구 결과

4.1 기초 분석

실험에는 각 조건 별로 25명씩, 총 100명이 참가했다. 

이중 여성은 37명, 남성은 6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

령은 22.3세(SD = 2.3)였다. 성별의 경우, 정보원 신분(χ2 

= 1.07, p > .05)과 내외집단 구분(χ2 = 3.47, p > .05)에 따

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 역시 신분(F1,98 = .75, p 

> .05)과 집단구분(F1,98 = .18, p > .05)에 대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아 조건 별 피험자 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전지식의 평균은 1.5(SD = .9)였으며 척도 

중간값인 4보다 큰 값에 응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관여도의 평균은 1.8(SD = .8)이었으며 이는 기사에서 언

급된 과학기술이 생소했던 것임을 의미한다.

(표 2) 실험 조건별 변인 값

(Table 2) Marginal Means of Variables

실험조건 공신력 유용성 태도

신분 집단 M(SD) M(SD) M(SD)

교수

내집단 5.5(.8) 4.5(.8) 5.0(.9)

외집단 4.9(.8) 4.7(.8) 5.4(.8)

계 5.2(.9) 4.6(.8) 5.2(.8)

학생

내집단 4.7(.9) 4.9(.9) 5.1(1.0)

외집단 4.4(1.0) 4.4(.9) 4.8(.8)

계 4.5(.9) 4.6(.9) 5.0(.9)

계

내집단 5.1(1.0) 4.7(.9) 5.1(.9)

외집단 4.6(.9) 4.6(.9) 5.1(.8)

계 4.9(1.0) 4.6(.9) 5.1(.9)

실험에서는 정보원의 신분을 다르게 나타내어 정보원 

공신력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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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바와 같이 교수 정보원의 공신력이 학생 정보원

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4.1, p < .01). 표 

2에는 각 조건별 변인들의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4.2 가설과 연구문제를 위한 분석

실험 설계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험은 2x2의 구조

로 진행되었지만 학생/교수 집단의 구분은 정보원 공신력

을 변화시키기 위한 처치였으며 이러한 구분이 독립변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처치에 의해 피험자가 

지각한 정보원의 공신력이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가설과 

연구문제를 위한 분석에서는 연속변인으로 측정된 정보

원 공신력과 내외집단 구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과 태도를 종속변인

으로 이용한 회귀분석을 두 번 실시했다. 

분석에 앞서, 상호작용 변인은 두 독립변인의 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세 변인을 표준화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관여도, 사전

지식을 통제변인으로 먼저 투입하고 이후에 나머지 변인

들을 투입했다. 그러나 통제변인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아 

이들을 제거한 후 다시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회귀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지각된 유용성 태도

beta t beta t

정보원 공신력 .69 5.2** .35 2.3*

사회적 분류화 1.1 2.3* .29 .56

상호작용 -1.2 -2.4
*

-.40 -.71

수정된 R2 .23 .04

*: p < .05, **: p < .01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의 경우 정보원 공신력(H 1a)과 

사회적 분류화(H 2a),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RQ)이 모

두 유의미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태도의 경우 오로지 정

보원 공신력(H 1b)만 유의미했다.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

에 미치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참고로, 단

순 기울기 분석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양식을 보여주는 분석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보원 공신력 지각은 내집단의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을 

더욱 크게 증가시켰다.

5. 논의 및 결론

5.1 기초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의 공

신력과 소속집단에 따라 과학기술의 유용성 지각과 태도

가 달라지는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뉴스에서 언급된 ‘분자올가미’ 기술은 피험자들에게 매

우 생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험 당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피험자들의 사전지식과 

관여도 평균은 모두 매우 낮았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술

에 대해서는 피험자들이 사전에 특정 태도를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의도된 것이

기도 했다. 

(그림 1) 상호작용 효과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실험에서는 정보원의 신분을 교수와 학생으로 각각 처

치하여 정보원 공신력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했으며 이때 

정보원의 소속을 같은 학교와 다른 학교로 서술하여 사

회적 분류화 변인을 처치했다. 분석 결과, 신분 정보에 따

라 정보원 공신력이 다르게 형성되었으며 정보원 공신력

은 학생 조건에 비해 교수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실험에서 의도한 대로, 단순히 기사에서 신분 정보

를 다르게 서술한 것만으로도 정보원 공신력이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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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에 대한 분석결과

회귀분석 결과, 정보원 공신력(H 1a), 사회적 분류화(H 

2a),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은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H 1a와 H 2a

는 지지되었다. 상호작용에 대한 그림을 보면, 외집단에

서는 공신력이 높아져도 유용성 지각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집단의 정보원의 공신력이 증가하면 과

학기술 유용성 지각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 결과는 전반

적으로 정보원 공신력이 높을수록 유용성 지각 역시 높

아지지만 그러한 효과는 내집단 정보원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분류화는 

정보원 공신력이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moderation)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정보원 공신력 지각이 설득에 미치는 효과는 기

존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원 공신력의 역할을 조절

하는 변인들(예: 메시지 강도, 전달 매체 등)에 대한 대해 

탐구해왔다. 그러나 이들 변인은 정보원의 속성이 아닌 

메시지의 속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정보원의 속성에 따라 정보원의 역할이 달라지

는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보원의 내집단 소속 여부가 정

보원 공신력과 상호작용하여 뉴스 속 과학기술의 유용성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원의 소속집단이

라는 사회적 특성이 정보원 공신력의 효과를 증폭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용성 지각은 새로운 기술

의 수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인 것으로 널리 알

려져 있다[9][10].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에 대한 유용성 평

가가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닌 정보원의 사회적 속성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5.3 과학기술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과 달리, 과학기술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오로지 정보원 공신력의 주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 1b만 지지되었으며 H 2b

는 기각되었다. 정보원 공신력과 달리 사회적 분류화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변인은 과학기술 태도에 별다른 영

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 태도에 

대한 주된 영향은 정보원 공신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유용성 지각에 대한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연구에서 발견된 유용성 지각과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정보원 공신력이나 사회적 분류화 이외에 추가적인 변인

들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회

귀분석에서 전체 변량의 23%가 설명된 과학기술 유용성 

지각과 달리 과학기술 태도는 전체 변량의 4%만이 설명

되었다. 이는 과학기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이 별도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과학기술,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메시지의 설득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5.4 시사점 및 결론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불린다. 많은 국가 

정책들이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

중은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통해 과학기

술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에게 

과학기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정보원의 공신력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메시지의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정보원 공신력이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메시지의 특성, 전

달 통로(channel), 수용자 특성 등에 관심을 두어왔다. 정

보원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원의 매력이

나 성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3]. 정보원에 대한 유사

성 인식을 살펴본 일부 연구들도 존재하지만[11][17], 아

직까지 동일 집단 소속여부에 따라 정보원의 설득력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15]. 본 연구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정보원의 소속집단이 설

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원 공신력 연구의 

외연적 확장을 시도했다. 

연구결과는 실제적 함의도 지닌다. 연구결과는 정보원

과 메시지 수용자가 서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집단에 속

할 때에 설득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기술 메시지 수용자를 고려하여 정보원을 선정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우리사회

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흔히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원자력 발전소에 대

한 정보를 건설 예정지의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즉 메시지 수용자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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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내집단 의식을 고취시켜 설득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무

엇보다, 모든 실험 연구가 그러하듯 통제된 상황에서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를 다른 계층과 실제 

현실에 적용할 때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의 주

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이 피험자들에게 생소한 것이었

으며 이에 따라 관여도 역시 낮은 주제였다는 사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과

학기술의 특성이 정보원 공신력 지각과 설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분류화 변인을 같은 학교 

소속 여부로 처치했다. 즉 같은 학교 소속인 경우에는 내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집단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집단 구분 외에 

학생ㆍ교수 구분에 의해 내ㆍ외집단을 구분했을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다양한 수준에서 

집단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은 다수의 

내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11]. 

따라서 피험자들이 정보원의 소속 학교와 무관하게 

‘학생’ 수준의 내집단을 형성했을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처치물에 등장한 정보원이 남성이었기에 피험자의 성별

에 의해 내ㆍ외집단 구분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비

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 소속으로 집단을 구분했지만 피

험자들이 학생ㆍ교수 혹은 성별로 인해 집단 소속감이 

달라졌다면 이러한 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소속감의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날 수도 있다. 연구에서 이용한 ‘학교’의 소속감과 지역

에 근거한 공동체 집단의 소속감, 기업 등 이익집단의 소

속감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가에 따라 소속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집단 구분, 

그리고 이들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분류화의 영향

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과학

기술 기사에 대한 판단에서 정보원에 대한 공신력과 사

회적 분류화에 따라 개인의 유용성 지각 혹은 태도가 달

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 뉴스에서 정보원으로 가

장 빈번히 이용되는 전문가의 역할이 객관적 요인보다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가령 미디어에서 어떤 전문가를 선정하는가, 혹은 

그 전문가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대

중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과학기술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부지확보

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진행되

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는 편 가르기로 인

한 갈등이었으며 미디어에 등장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어

느 편에 소속된 사람인가에 따라 전문가 의견에 대한 대

중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곤 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미

디어의 과학기술 뉴스에 의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의

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

으로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대중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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